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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 윤정미·전시 김천수·보도 박종식 작가 선정

(서울=연합뉴스) 이봉준 기자 = 한진그룹 일우재단은 '제9회 일우 사진상' 수상자로 출판 부문 윤정미

(49.여), 전시 부문 김천수(37), 보도 부문 박종식(39)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. 

윤 작가는 우리 사회의 젠더와 고정관념을 다룬 '핑크 앤드 블루(Pink and Blue)'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

·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, 한국은 물론 북미와 유럽권에서도 대중들의 공감과 긍정적 반응을 얻

을 수 있는 작품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

김 작가는 젊은 작가 특유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작품 '처음에는 비극으로, 다음에는 희극으로' 연작을 

통해 친숙하고 흥미롭게 관객들과 소통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.

박 작가는 사회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에 대한 깊은 감정과 울림을 안정적 시각으로 담아

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올해 일우 사진상 심사위원으로는 김홍희 일우재단 일우사진상 운영위원장, 박만우 플랫폼-엘 컨템포

러리 아트센터 관장, 홍성도 홍익대학교 조소과 교수, 올가 비소 전 워커아트센터 책임 디렉터, 나딘 바쓰 

독일 핫제칸츠 출판사 책임 에디터 등이 참여했다.

일우 사진상은 2009년부터 매년 2~3명의 작가를 선정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작가로 육성하기 위해 

작품 제작과 전시, 출판 등을 지원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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